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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온누리교회가 예수님께 드린 성탄 선물    

KSCC 새 학기 접수
 추첨으로 바뀐다 

새언약학교  CORP, 재활 병원서 성탄의 사랑 전해  

LA 한인타운 시니어&커뮤니

티센터(회장 이현옥, KSCCLA)가 

2026년 첫 번째 학기(1~3월) 프로

그램 수강생 접수를 진행한다. 모

든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지역 주

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접수 방식이 

크게 바뀐다. 기존 선착순 제도로 

인해 밤샘 대기 등 어르신들의 안

전과 건강에 부담이 컸던 점을 고

려해, 새해부터 추첨제로 전환한

다. 센터 측은 “더 공정하고 객관

적이며 상식적인 방법”이라며 어

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결

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 신설 과목으로는 오카

리나 교실과 퓨전 한국무용이 있으

며, 잠시 휴강했던 어반스케치 과

목도 재개된다. 

이로 인해 총 50개 과목이 운영

될 예정이다. 

매월 첫 번째 화요일 타운 미용

실 대표들의 재능기부 무료 헤어

컷(65세 이상 대상), 한인커뮤니

티 변호사협회주관 법률상담(매월 

첫 번째 목요일), 매주 수요일 1:1 

소셜워커 상담,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눔교실+댄스, LA카운티 정신건

강국 시니어 수다방, 중·고교생 대

상 STEM 교실, Open Bank 주관 

똑똑한 금융 등이 계속된다.

접수 일정

추첨티켓 배포: 12월 29일(월) 오전 

9시-낮 12시 (시니어센터 정문, 965 

S. Normandie Ave., L.A. CA 90006) 

본인이 직접 티켓을 받아 사인한 후 

추첨함에 넣어야 한다.

추첨: 당일 오후 1시, 센터 2층 강당

문의: (213) 387-7733, ksccla@

gmail.com, www.ksccla.com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기독교 

사립학교 새 언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의 동

아리인 회복기 환자 지원 프로그램

(CORP, Convalescent Outreach & 

Recovery Program) 회원들이 알

콧 재활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성탄의 정을 전했다.

이번 방문을 위해 CORP 회원들

은 약 일주일간 매일 아침 모여 사

탕 지팡이와 과자, 푹신한 양말 등

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

미 120개를 정성껏 준비했다. 학생

들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환

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전

하고자 기도로 마음을 모았다. 

12월 6일, 회장 케일리 김(Kay-

lee Kim), 부회장 에블린 리(Ev-

elyn Lee), 기록 담당 에밀리 페

레즈(Emily Perez), 총무 혜미 리

(Hyemi Lee)를 비롯해 조나단 신

(Jonathan Shin), 그레이스 제로

니모(Grace Geronimo), 조이 신

(Joy Shin), 클로이 하(Chloe Ha) 

등 총 8명의 회원들은 병실을 방

문하며 환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

고 대화를 나눴다.

참여 학생들은 “작은 선물이지

만 진심을 담아 전할 수 있어 감

사했다”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고 소

감을 전했다. 

CORP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선

물 전달과 병원 방문을 이어가는 

한편, 공연과 미술 활동, 게임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섬김의 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CORP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공감과 사랑을 바탕으로 관

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며 “앞으

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역

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NCA 동아리 CORP(회복기 
환자 지원 프로그램)

새 언약 초중고등학교의 동아리 CORP가 알콧 재활 병원을 방문했다. 

OC장로협의회 이취임식 27일 

참된 장로상을 이루어가기 위

해 힘쓰는 오렌지카운티 장로협

의회는 오는 27일(토) 오후 4시 

플러튼의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제12대 회장 김영수 장

로와 이사장 황치운 장로 이취임

예배를 드린다.              

문의: 사무총장  정석봉 장로

        (714-234-1856)       

일시: 12월 27일(토) 오후 4시    

주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나침반교회가 오는 28일(주일) 

오후 4시 민경엽 원로목사 추대 

및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린다.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이

종천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

학원과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원,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에서 수학했으며, 

코로나의 뉴송교회를 섬겼다.  

이취임식: 12월 28일(주일) 오후 4시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나침반교회 이종천 담임목사 취임   

지난 12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ANC온누리교회는 따뜻한 크

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이 연극은 전 성도가 함께 준비

한 선물 같은 무대로,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담아

냈다. 연극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서는 

여정으로 시작된다. GPS와 와이

파이가 끊기며 당황하는 박사들의 

모습, “별은 와이파이도 필요 없고 

충전도 자동이지”라는 대사에 관

객석에서 큰 웃음이 터졌다.

헤롯 왕의 질투와 위협, 박사들

을 뒤쫓는 ‘카이’라는 가상 인물의 

이야기,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현

대인들의 모습이 교차되며 극은 

점점 깊이를 더해갔다.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모

들, 베데스다 병원 대기실의 아픈 

이들, 생계를 위해 고단하게 일하

는 가장, 외로움에 지친 천막 제

작소 직원 등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과 허무를 성경의 이야기 안

에 담았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 없이 달려

왔으나 어머니의 죽음으로 허무

를 느끼던 카이는, 꿈에서 어머니

를 만나고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

대로 아기 예수님 앞에 이르러 진

정한 왕을 만난다. 

이 연극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아픔과 고

민을 무대 위에 과감히 끌어들여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여기’의 이

야기로 만든 점이다. 유머와 눈물, 

찬양과 드라마가 자연스럽게 어우

러진 가운데, 전 세대 성도들이 함

께 출연하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나 되어 부르는 찬양은 교회 공

동체의 따뜻한 연합을 생생히 보

여주었다.            조셉 리 기자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연극‘카이의 크리스마스’를 공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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